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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들의 정해진 패턴을 IoT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Deep Learning 기술을 

적용하여 행동패턴을 자동으로 시스템에 업로드 한다. 업로드된 데이터는 Deep Learnig  기술을 통해 유

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각종 가전제품에 제공한다. 데이터의 정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초기 데이터

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해진 생활 패턴을 바탕으로 하며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생성하여 training 

data set으로 사용하여 실제 학습에 적용시켰다. 실생활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IoT기기

를 연결하여 AI 학습을 진행하였다. 사회인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집에 들어올 때와 집 밖에 외출할 때 댁

내에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서 론

 IDC에 따르면 IoT시장은 현재 2019년부터 앞으로 더더

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에는 IoT에 대한 투자

가 1조 달러까지 투자되고 2019년이 끝날 때쯤 이면 10

억대가 넘는 기기들이 IoT로 연결 될 것이다. 그리고 

forbes에 따르면 현재 IoT의 기술을 접목하는데 4G나 

LTE의 기술로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한계가 

있지만 2019년 5G가 이미 상용화되어서 IoT의 전망은 

더더욱 밝아질 것이다.

 KT의 GIGA IoT나 SKT의 IoT Portal등 이미 IoT로 집 

밖에서 수동으로 집 안의 기기를 조작하는 것은 이미 

현재에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에 출시된 IoT 서비스

를 살펴보면 분명히 사용자가 기기에 접근해서 제어를 

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은 편하나 이 모든 작업을 사용

자가 수동으로 조작해야 된다는 점은 번거로운 점이다. 

만약 사용자가 집 밖을 나갈 때 잊어버리고 불을 안 끄

고 나갔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면 집 밖에서 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회인들이 정해진 생활패턴을 가지

고 생활하여 집을 나가거나 들어오는 시간이 예측이 가

능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평소 생활패턴을 초기값으로 

입력하고 실제 생활하면서 기기를 사용하는 데이터를 기

록하여 이 2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을 돌려서 사

용자의 행동을 어느정도 예측하여 그것에 맞게 기기를 

자동으로 on/off 해준다면 사용자에게 높은 편리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IoT시스템에 사용자에게 

완전 자동화 기술을 첨가하여 홈 IoT 플랫폼을 제공하고

자 한다.

2. 제안 시스템

2.1 시스템 구성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실제 기기를 제어하는 

것의 축소판으로 본 시스템에서는 라즈베리파이를 이용

하여 LED(전등), 모터(가구), LCD 모니터(TV) 등을 제

어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구현한다. 라즈베리파이는 직

접적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중앙장치이자 서버를 담당한

다. 라즈베리파이 내부에서 포트포워딩 기법을 이용하

여 사용자들이 서버에 접근하여 수동으로 기기들을 제

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서버에는 사용자가 기기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행동 패턴이 자동으로 업로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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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그림 1 시스템 개요도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가 로그인하여 본 

시스템의 원할한 사용을 위해 초기값 세팅이 가능하며 IoT 

기기에 따른 설정 및 제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2 알고리즘 구성도

2.2 사용자 행동 패턴 데이터 수집

 사용자가 시스템 사용을 위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

션에서 회원가입을 시행하면 사용자에 따른 Database

가 생성된다. 사용자의 database내부 table들에 조작할 

기기들이 각각 위치하게 된다.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각 기기들이 켜지고 꺼질 때 마다 신호

를 서버에 보내게 되며 이러한 신호가 table에 입력되

게 된다. 서버의 내부 코드에 의해서 table에 입력된 

값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행동 패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사용자 행동 패턴을 예측하는 딥러닝 

데이터로 이용된다.

 위 그림으로부터 사용자가 이용한 기기명 및 센서의 

ON/OFF여부 그리고 사용자가 해당 기기를 조작한 시

간이 기록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가 기기를 

OFF한 시간이 저녁 늦은 시간이였으며 기기가 다시 

ON된 시간이 다음날 아침일 경우 해당 데이터를 사용

자가 잠든 시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2.3 학습 데이터

 본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의 생활 패턴이 크게 변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training data set을 사용하였다. 

[1][2][3]예측 결과값의 정확성을 높히기 위해 

training data set이 충분해야하기에 이 과정을 수행한

다.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생활 패턴을 우선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

자로부터 제공 받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초기 데이터를 

생성한다. [4][5]생활 패턴이라는 것은 정형화 되어 있

는 것이기 때문에 입력된 값, 중심값으로부터 크게 벗

어나지 않는다. 이 점을 이용하여 초기 데이터는 사용

자가 입력한 정해진 생활 패턴을 바탕으로 가우시안 분

포를 따르는 난수를 생성하여 training data set으로 

사용한다. training data set으로 4000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4 딥러닝 모델

 본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의 패턴을 예측할 때 시계열 

데이터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RNN(Recurrent Neural 

Networks)을 기본 모델로 제안한다. 하지만 RNN은 관

련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 경우 학습능력이 저하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우

리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RNN만 이용한다면 정확도가 낮다. 따라서 RNN의 모

델 중 하나인 LSTM(Long Short-Term Memory 

models)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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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STM 구조

이를 이용해서 각각 사용자가 집을 나갈 때와 들어올 때 

두 경우로 나눠서 딥러닝 모델을 통해 학습한다. 시간을 

Categorical Data로 활용하기 위해 0~24시의 시간을 5

분 단위로 나눈다. 예시로 오전 12시 5분은 1로, 오전 

12시 10분은 2로 표현한다. 이로 인해 Output 형식이 

Categorical Data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5 딥러닝의 test값

그림 6 딥러닝의 predict값

 

 위 두 그림은 사용자가 집을 나가는 시간에 대한 딥러

닝을 돌린 결과표이다. 전체적인 그래프의 형태를 보면 

조금 일찍 나가는 시간과 늦게 나가는 시간을 잘 예측해

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대략 오차는 0.01정도 차이를 

두고 생겼으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10~15분 

정도로 나왔다. 따라서 예측값에 20분 정도의 시간을 더

한 뒤 기기들이 작동하게 만든다면 사용자가 실제로 집

을 나가기전에 기기들이 작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물

론 사용자의 행동을 완벽하게 예측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20분정도의 오차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딥러닝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IoT기기를 제어한다면 

사용자가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생

활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IoT기술과 접목시켜서 사

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서

비스를 학습시켰으며 학습된 시스템은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예측하여 댁내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사용자는 댁내에서 편리한 가전 제품 서비스

를 받을수 있으며 이는 외부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수 있다. 

 더 나아가 홈 IoT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직장에서의 

미팅 룸 자동 예약 및 커피 머신 작동을 자동화 하는 

등 스마트 오피스의 구현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V2V 

기술과 접목시켜서 사용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주행 

여부를 물어 자율 주행이 가능하게끔 하여 미래형 자

율 주행 자동차의 서비스로도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술은 한 분야에만 국

한된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 여러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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